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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개요: 

글로벌 냉전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냉전만이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현상(Status Quo)의 유지(분단의 국제적 승인, 두 

개의 코리아)와 변경(통일, 하나의 코리아)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국제분쟁의 성격을 

지닌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분단국가 문제로서의 한반도 냉전의 본질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이 책은 한반도 냉전의 지속 원인, 즉 한반도 데탕트의 실패 원인을 한국전쟁 정전 

후 찾아온 세 차례의 데탕트 기회를 사례로 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다국간 관계의 

정치 역학을 분석함으로써 밝히고 있다. 남북한과 미중일러의 한반도 냉전의 6개 

당사국이 (1)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유지,  (2)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3)교차승인으로 구성되는 한반도 현상유지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현상유지와 현상변경 

중 어느 쪽을 선호했는지, 그리고 그 선호가 어떻게 변용되어 왔는지를 관련국의 

외교사료 분석을 통해서 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이 책은 한반도 데탕트의 실패 원인이 한편으로 

한반도 냉전의 주된 대립축과 한반도 분단에 대한 6개 당사국의 선호가 변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6개국의 선호가 여전히 현상유지의 ‘제도화’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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